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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6 State of the world's forests
(남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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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전용 현황

KEY MESSAGES

1. 인류는 수천년에 걸쳐 경제적 발전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해 왔다.

2. 열대지방에서, 2000-2010년까지 연간 순산림손실량은 약 7백만ha에 달하고, 연간

순농지증가량은 약 6백만ha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3. 유럽, 북아메리카 및 북동아시아에서는 산림의 증가와 농지의 축소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경제성장, 인구감소, 농업생산성 증가, 산림면적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가 있었다.

4. 2000-2010년 동안 산림파괴 및 농지확대는 농촌인구 증가와 함께 산림파괴가 계속

되면서 여러 국가의 낮은 수익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5. 열대 및 아열대 국가에서는 산림파괴의 73% 정도가 대규모 상업적 농업과

소작농들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그 예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산림파괴의 약 70%가 상업적 농업을 위해서였으나, 소

작농이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인 아프리카에서는 오직 1/3 정도였다.

6. 농업생산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는 계속 증가될 것이나 농업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전략과 농업, 산림 및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정책

들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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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기준 남미의 토지구성은 타 대륙에 비해 산림의 구성 비율이 상

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음.

○ 허나, 2000-2010년 동안 산림 및 농지의 연간평순변화량을 보면 남미

지역 산림이 가장 많이 손실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두 번째 표에서

남미지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에서 10년간 약 29,834ha의 산

림이 손실되었고, 32,068ha의 농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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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7개국의 국가별 산림벌채의 다양한 원인

-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초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파괴가 가장 큰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상업 수확, 소작민 수확, 목재수확, 인프라

구축 등의 요인이 확인

○ 산지전용 세계 추이

- 2000-2010년 동안 남미 대부분의 국가(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에서 농지는 순 증가, 산림은 순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는 산림 순 증가, 농지 순 손실의 변화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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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에서 농지로의 산림전용 촉진 요인

- 벌채는 지역 간 규모와 요인이 매우 다르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

의 결과임. 벌채의 주요 원인은 농지의 확장, 도시성장, 인프라 개발

과 같은 산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의 활동임

- 비록 불법벌채를 포함한 비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이 때로는 벌채의 원인으로

지목되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토지 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산림벌채의 근본 원인은 인구증가, 경제, 기술, 사회, 문화와 정치적

요인 등 산림훼손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간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 큼

(Kissinger, Herold and De sy 2012, Geist and Lambin 2001, Millen

nium Econsysytem Assessment 2005)

○ 1990-2005년 사이 남미 7개 국가의 주요 산림벌채 요인 비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 상업적 농업, 기타 토지이용, 수자원

및 소작 농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파라과이의 경우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산림벌채율이 70%에 달하며,

상업적 농업이 약 2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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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변화의 관리 및 경영

KEY POINT

1. 대부분의 나라가 산림 및 농업분야에서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 2030과 같은 최근의 국제적 협약을 고려하여

산림과농업분야의토지이용변화에대한정책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증가할 것이다.

2. 토지이용변화 관리의 복합성은 산림정책, 농업, 식량, 토지이용, 농촌개발,

물과 기후변화의 조화로 감소될 수 있다.

3. 산림에서 농지로의 산림전용에 대한 법률체계는 복잡하다. 비공식적인 지역적

관행들이 법률의 영향력과 실행력이 약한 지역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곤 한다.

4. 농업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하는 국가들은 투자가 낮은 국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산림손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5. 토지이용변화 관리 및 경영은 조화로운 정책개발, 효율적인 법률의 영향,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를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투자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6. 산림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산림손실이 낮다.

7. 토지이용계획의 통합은 이해당사자 간 경쟁력 있는 토지이용의 균형을 위한

전략적 체제 개발에 중요하다. 이러한 체제는 정부기구, 지역사회, 사회조직,

그리고 책임감 있는 개인분야의 관심을 어우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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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국가의 산림전용의 조건부 승인

- 칠레의 경우 공공의 이익, 국가의 경제적 이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할

때로 제한하고 그 조건으로 제안된 토지이용계획은 농촌 개혁 또는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 산림전용을 허용

○ 민간부분의 산림투자 환경 조성

-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의 라틴아메리카는 크레딧 보조금, 수출

보조금, 산림사업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등 민간부분의 산림투자 활성

화를 위한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에 대한 결과로, 라틴아메키라는 민간부문에서 2011년 기준 USD 1,46

4백만달러를 유치했음

- 이러한 높은 투자유치는 민간의 토지소유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환경서비스지불제도(PES), 국가차원의

산림투자지원 펀드 조성 등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PES(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자원의 소유자

또는 유역보호의 관리자, 탄소저장 및 서식지와 같은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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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메커니즘

- 토지이용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관심·투자

확대, 다양한 접근 방식 등을 통해 산림전용의 지속적인 방지 추진

- 특히 브라질은 2012년 법률 No 12,651로 제정한 공공등록시스템 ‘농촌

환경등록(CAR)’제도를 시행하여 산림전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

※ CAR(Rural Environmental Registry)는 농촌지역의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CAR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산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함.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

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고, 추가로 2017년 5월부터는 상업은행

에서 농촌농지대출을 받기 전에 CAR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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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 및 식량안보를 위한 공간 조성

KEY POINT

1. ‘Economic Reforms’는 여러 국가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산림 보호를 유지

하거나 증가시키는 동시에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 효율적인 토지이용정책은 포괄적 경제개발과 빈곤퇴치를 유도하는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를 완전히 인정한다.

3.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체제는 산림, 산림 생산물 및 서비스에

관한 권리, 그리고 토지이용변화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와 함께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토지 및 산림소유권을 제공한다.

4. 산림경영가치를 지역사회와 소규모 소유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산림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산림가치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5. 토지이용 및 경관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접근법에는 전략적 토지이용체제,

농업과 산림의 공동 연구, 개발 및 확장, 농장-산림의 연계 강화, 혼농임업

의 촉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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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식량안보와 산림보호의 긍정적인 흐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 개발경제성장과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이 수출 증가, 실업률 및 부채

감소를 유도

- 농업분야는 수출력 증가를 포함 시장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

통적인 작물재배 보다는 수익성 있는 작물로 대체

- 가장 적합한 기술력 사용 및 농장의 대규모화로 인해 작물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는 곧 규모 경제성을 실현

- 정부의 금융 지원은 민간 부문 투자 장려, 오염된 토양 복원 및 관개

시스템 개선

- 사회 및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기술 지원, 재정 지원, 생산성과

가족농장의 지속가능성 향상 교육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

- 산업 공정을 위한 목재 생산과 토양 보호와 같은 환경적 이익을 제공

하는 조림활동은 조림 보조금, 수확 후 재식재에 대한 법적 요건,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기회를 위한 긍정적 반응을 통해 장려

- 다양한 용도로의 토지 적합성을 토대로 농업 및 임업의 잠재력의 정책적

인식은 두 분야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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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의 식량안보와 산림보호의 긍정적인 흐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산림전용 감소 및 2차 산림면적 증가 유도

- 농업 및 식량안보 정책은 지역 생산품을 포함 모든 규모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목표. 식량 생산 장려 및 취약계층 사회 지원 등을 통해

2008년부터 식량 가격 상승에 대응

- 천연림의 산림전용 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 1997년부터 환경서비스지불제도(PES)를 운영 산림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PES는 산림과 유역보호, 산림보전, 혼농임업, 향토수종 조림

등을 우선순위로 포함

- 생태관광분야와 산림이 코스타리카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산림정

책과 식량안보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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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벌채 감소와 농업 및 식량안보 개선

- 삼림 벌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산림을 농지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해 삼림 벌채 필요하지 않음

- 그 예로, 칠레나 코스타리카는 1990-2015년까지 가각 16.2%, 7.5%의

산림면적이 증가했으나 1900-2010년 사이 농지면적은 각각 1.0%, 19.

1%가 감소했음.

- 그러나, 전체인구대비 기아인구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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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신문 기사 요약 (테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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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 산업 관련

 1. 2015년, 한해 동안 목재수출 26% 증가

(2016. 1. 16일자 / 우루과이)

지난해 2015년 목재수출이 펄프를 포함하여 26%나 증가 하였다. 그 중 40%가 펄

프이다. 2014년 펄프의 수출은 US$ 880만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US$1229만 달

러로 증가하였다. 주요수출국으로는 중국(36%), 네덜란드(23%), 이탈리아(18%),

그리고 최근 추가된 미국(9%), 한국(4%)이 있다.

올해 산림부문 수출이 10%이상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 약 US$ 17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PYPA(농업계획 및 정책부서)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회복이 소나무 목재 및 합판 수출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고 한다.

 2. 하락하는 매출에 따른 합판업체 비상체제 돌입

(2016. 2. 21일자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하락하는 매출에 따른 합판업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목재를 수입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내 합판업체는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수입목재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고객이 떠났고, 이미 외부경쟁

이 발생하여 시장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업체들은 목재 가격을 맞추고자 인부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시키고 있다.

한 합판업체 사장 Roman Queiroz는 “목재 판매가 부진해 생산을 중지시켰다. 일

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으며 다음주는 목, 금을 쉰다. 브라질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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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가격이 50%이상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는 “작업시간 단축과 해고는 노동자에게 큰 피해이므로 기업은 근로자 임금계약

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3. 2016년, 칠레 제재목 시장 전망

(2016. 2. 25일자 / 칠레)

중국은 칠레로부터의 제재목 수입을 줄이는 추세이고 미국 또한 캐나다에서 제재

목을 수입하고 있다. 칠레 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6년은 미국, 중국 등이 새로

운 목재공급 가능 시장을 찾게 되면서 2015년에 비해 제재목 수출 시장이 안정적

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목재수입에 대한 타국가의 수요 증가, 물류사업의 확

대 등에 따라 2016년 제재목 시장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관련

수출액은 약 U$ 5,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했는데 CORMA(칠레목재공

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재목은 상당부분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서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계자는 “제재목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국가간 목재공급 경쟁, 달러의 강세 등이다.”라고

이야기했다.

 4. 파라과이의 목재수출

(2016. 3. 4일자 / 파라과이)

브라질, 일본, 우루과이 등 다양한 국가의 목재 관련 기업들이 파라과이에 모여

내수시장 축소를 타파하기 위한 목재수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무역기관(Rediex)의 의장 Juan Carlos Altieri는 “파라과이 내수시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천연림의 목재생산 능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Chaco지역은

목재 사용이 가능한 나무는 많지만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반비용으로 인한 효율이

낮다.”라고 말했다.

 5. 수입개방 이후 더 심각해진 합판산업

(2016. 3. 14일자 / 아르헨티나)

Coama회사의 대표 Román Queirozd은 “합판산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일주일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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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을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등 관련 산업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Román Queiroz에 따르면 수입제품이 국내제품의 최대 60%이하의 비용으로 들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비용의 차이는 국내생산 시 U$ 800∼900 달러의 사회보

장비용 발생과 브라질은 목재 값이 아르헨티나보다 50%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제

품의 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6.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가구, 국내 목재산업에 큰 타격

(2016. 4. 25일자 / 볼리비아)

ABT(토양 및 임업기관)의 전무이사 Rolf Kohler에 따르면, 볼리비아 목재사업이

현재 최대 위기라고 한다. “현재 볼리비아 목재사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구들이 국내 가구들보다 가격이 훨

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 달러의 적자가 관련 산업에서 발생

하고 있다. 현재 피해업체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환경청에 7가지 사항을 제안

했으며 그중 하나가 수입하는 가구와 합판들에 수입관세를 붙여 판매가격 상승을

유도 시키는 것이다. 볼리비아 CFB(볼리비아 임업기관) 총관리자 Jorge Avilar

는 “현재 Santa Cruz 및 Cochabamba 지역에서는 합판 업체들이 문을 닫아 약

1,050명의 인부들이 해고됐고, 현 상황이 지속되면 볼리비아 전체 목재가공 업체

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7. Choco지역, 중국으로 나무 수출

(2016. 6. 22일자 / 콜롬비아)

콜롬비아 Choco 지역에서 Colombia Hardwood란 업체가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

한 후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UNAB(Andrés Bello National University)의 Francisco Serna 교수는 “Colombia

Hardwood업체가 Choco지역을 팔았다”며 항의했다. 또한 “Colombia Hardwood업

체는 오직 중국 수출을 위해 나무를 벌채한다. 그 수종들은 Algarrobo, Sande,

Cedro Amargo, Bálsamo, Caimito, Chanul y Virola 등 생태적 가치가 큰 수종들

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대표 Frank Giustra는 “우리 업체는 콜롬비아

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로, 법령 2293호(2006)에 따른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15년 동안 5백만m3을 생산하며 약 15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

민 항의는 임업법률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Colombia

Hardwood업체가 콜롬비아 경제구축에 이바지한다며 업적을 칭찬했다. 또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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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8. CFB(볼리비아 임업기관)에서 목재산업분야에서 470만 달러 적자 기록

(2016. 7. 6일자 / 볼리비아)

CFB는 목재산업분야의 적자가 벌써 6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심각한 문

제는 이것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FB 및 INF(산업 분석기관)

는 목재산업이 현재 47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며, 목재수입을 중단하지 않으

면 목재산업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볼리비아의 목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올해 780만 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해 작년 수출액 980만 달러에 비해 20%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 기관

담당자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도 정부 관계자로부터 수입목재를

국내산 목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것을 중지한다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17,000명 정도의 목수 및 수공 업체들이 폐업했다고 한다.

 9. 목재의 수요 감소와 목재시장 부흥의 필요성 강조

(2016. 7. 22일자 / 아르헨티나)

목재 협회 회장인 Mercedes Omeñukad에 의하면 현재 목재생산 업체들의 폐업이나

인부 해고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목재시장이 점차 침체되어 공장가동을 쉬

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 매출이 40∼50%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목재산업의 중심지인 Virasoso지역은 일거리는 적지만 아직 공장 폐업 및 인부

해고는 하고 있지 않으며, 몇몇 업체들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몇 달 간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비 및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타격을 입은 업체들

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변, 그 중에서

도 일부 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인부들을 해고시키는 경우

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목재생산비용이 너무 높아 브라질산과 같

은 다른 저렴한 수입목재들에 의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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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EPAMA(파라과이 목재인 협회) 공공사용을 위한 입찰에서 재조림 나무사용 요청

(2016. 9. 14일자 / 파라과이)

FEPAMA(파라과이 목재인 협회)가 국가 공공물품 조달 관련 이사회에서 공용

주택 등의 공공시설 공사에서 요구되는 목재사용에 유칼립투스를 포함한 다른 해

외수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목재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수종들은 고

유수종과 같이 마루, 가구, 건축자재 등에 사용 시 표준 기술을 통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이러한 자재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조

건에서 목재사용 시 오직 천연림에서 생산된 삼나무만을 언급하고 조림지에서 생

산된 목재 사용의 가능성은 따로 구별하고 있다. FEPAMA(파라과이 목재인 협

회)는 공공자원을 위한 조림목 조달에서 입찰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림 및

조림지에서 일반화된 표준기술을 통해 생산된 목재사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할 것이라고 전했다.

 11. 바이오매스 생산가능한 산림이 많은 Misiones주

(2016. 10. 1일자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촉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과

거 전력 구매시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

기를 20∼30년의 장기 구매계약을 맺어 구매한다. 이 사업을 Prueba de balas라

고 한다. 특히, 산림부 임업개발부 담당자는 최근 조사 결과 Misiones주에는 바이

오매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조림이 가능한 가용토지가 많으며, 현재는 약

50%(418,000ha)가 바이오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활

용해 목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

 12.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자들 간담회 개최

(2016. 11. 18일자 / 칠레)

칠레의 ICAA의 기술자 Mario Ruben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다른 기술자들과 공청회를 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산

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40Mw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Ene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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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S.A.에 의해 제안되었다. 화력발전소는 산림폐기물과 직접 조림 후 조

림목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을 예정이고 이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은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너지정책의 다양화,

숙련된 기술자의 직업 확대, 산불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추가사업 없이 산림원료

사용을 통한 환경문제의 감소,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탄소방지 등의 시너지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 미국 목재시장 선점을 위한 캐나다의 경쟁

-캐나다의 회사들은 칠레나 브라질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된 회사들의 성장에 맞서야만 했다-

(2016. 11. 16일자 / 칠레)

달러의 강세는 북미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목재에 대해 미국 목재시장을 계속해

서 자극했다. 이는 캐나다 목재공급자들이 미국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의 다른 기

업들과 경쟁해야했다고 한 컨설팅회사는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목재량이 지난 2015년 3분기 대비 41%가 증가한 366,000㎥

이고, 이는 2016년 2분기 수입량 360,0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말

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

락하였고, 3분기 동안만 약 30,000㎥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가 아닌

해외 목재공급자가 미국 내 수입량 중 전체 대비 63%에 도달하고 이 중 칠레와

브라질의 공급은 각각 56%, 49%나 증가했다.

 14. 펄프재의 장기간 공급과잉에 대한 가격하락 경고

(2016. 11. 25일자 / 칠레)

현재 칠레에서 제일 큰 목재업체인 CMPC 및 Arauco사는 펄프재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것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BHKP 펄프재는 유칼립투스로 제작되었

으며 , 톤당 USD 654.79이다. 이는 작년 대비 17%나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NBSK펄프재는 소나무로 제작되었고 톤당 USD 808.51로 2015년 기준가격이

USD 930이었던 것에 비해 약 0.64%가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금년 9월부터 시

작되었는데 Arauco사에서 펄프재 수익이 11%나 감소해 2016년 기준 가장 매출

이 낮았다고 한다. 한편 CMPC는 펄프재 수익이 5% 증가했으나, 이는 판매량이

늘어서였다고 밝혔다.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브라질의 Puma사 및 인

도네시아의 OKI사라는 업체들이 펄프재의 공급과잉을 주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반년 동안은 지금의 낮은 펄프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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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7,8년에는 목재분야의 수출확대 예측

(2016. 12. 19일자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올해 목재수출이 작년 대비 50%나 하락했다. 2017년은 시장환경에

적응하며 수출량이 유지되겠지만, 2018년에는 수출이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목

재생산 및 산업 단체 대표 Maria Cristina Ryndycz는 말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수입산 목재가 국내 생산 목재보다 질이 훨씬 떨어지나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

이 수입산을 더 선호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2016년 목재산업이

40∼50%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재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등 수

입산 가격 대비 국내 목재가격을 방어하여 인부의 대량 해고 등을 막았다고 한

다. 2017년 부터는 지방 주택 건설 시 국내목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침체된 목재

시장을 구제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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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림 관련

 1. 혼목조림시스템을 활용한 피칸나무 조림 확대

(2016. 1. 16일자 / 우루과이)

우루과이에서는 Pecan 조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피칸나무조림에 혼목조

림시스템의 도입으로 가축(소,양)과 나무가 공존하면서 가축생장과 견과류 생산

증대에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mperio Verde의 기술국장인 Luiz Lopez의 아이디어로, Pecan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나무로 7년 후부터 열매를 맺는데 나무 한 그루당 15kg정도 수확하고, 시간

이 지나면 47kg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수명은 150년이다. Luiz Lopez는 “견과류

시장은 매우 크다. 특히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등에 많이 사용되며, 우루과

이 내 견과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Pecan은 조림하

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기술 및 조언을 무료

로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2. 유칼립투스 수종의 가지치기

(2016. 6. 8일자 / 파라과이)

유칼립투스 수종은 약 3번에 걸쳐 가지치기가 실시된다. 이는 향후 목재로 쓰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작업들은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되고 이로써 최대한 좋은 목

재로 거래됨으로써 수확 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림 전 목재

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바이오매스로 쓰이면 가지치기나 간벌이

따로 필요 없고, 목재로 사용한다면 주기적인 가지치기와 간벌을 통해 최대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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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재로 생산해야 한다. 첫 회 가지치기는 흉고가 약 4.3cm가 되었을 경우 실

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전에 작업을 진행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공장공

급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치기는 흉고가 약 4.5∼

6cm가 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또한 조기에 진행시 나무에 스트레

스를 유발한다. 세 번째 가지치기를 실시할 때는 나무가 많이 자란 편이라 긴 막

대를 이용해 최대한 깔끔하게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결함이 있는 나무의

경우 가지치기를 생략하여 이후 간벌기에 간벌하는 것이 나으며, 간벌은 조림식

재 2년 후 50%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볼리비아, 조림을 위한 유럽투자은행 지원 희망

(2016. 7. 18일자 / 볼리비아)

개발계획부 장관 Rene Orellana는 유럽투자은행(BEI)에 볼리비아의 조림 및 재조

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적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미 유럽투자은행과 회의를 갖고 조림, 상업재조림, 농림업, 기능이 저하된

숲의 복원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라고 한 매체에서 밝혔다. 유럽투자

은행의 한 관계자는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투자와 협력의 영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 Cefotesfor-it 프로젝트를 통한 양묘장 생산 능력을 향상

(2016. 8. 23일자 / 파라과이)

INFONA(파라과이 산림청)는 Itapua주 Pirapo지역에 있는 양묘장에 용기묘를 활

용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Eucalyptus Grandis,

Corymbia, Critriodora 및 Torelliana 등의 외래종을 활용해 묘목의 생산량을 높일

예정으로 향후 균일하고 높은 생장량을 위해 이 외 소나무 종들에도 관련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Cefotesfor-it은 묘목 생산을 확대하여 INFONA의 기술자들과

함께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가구공장 및 합판공장에서 이러한 외래종 목재

들이 활용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현재 Cefotesfor-it 프로젝트를 위해 46명의 학생

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숙소, 식사 및 기타비용은 INFONA에서 부담하

고 있다. 학생들은 과실수 조림 및 돼지, 닭 사육 등의 프로젝트를 맡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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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조림, 장작 사용의 어려움을 극복

(2016. 8. 15일자 / 파라과이)

최근 대체 에너지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재의 소비와 천연림의 훼손

을 줄이기 위해 조림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Ciudad del este에서 개

최된 회의에서 UGF(생산연합)의 대표 Cristaldo는 “대체자원은 없는데 장작사용

에 대한 요구는 많다. 정부가 천연림의 보존을 원한다면, 장작 생산을 위한 조림

을 장려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대책이 바뀌지 않으면 조림

을 활성화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FEPAMA(파라과이 목재인 협회)

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대체에너지 비율에서 바이오매스(석탄, 나무)는 42%를 차

지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첫째, 장작 및 목재 운송 등을 담당하는 관련 기

관의 통제를 강화하여야하고 둘째, 숲과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해야 한다. 또한 SEAM(환경부), MAG(농목축부), INFONA(파라과이 산림청), 지

방자치단체, 생산조합, 공업기업, 금융권, 시민 단체와의 조정 및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GF(생산연합)의 고문 Alfredo는 “파라과이는 농업부문에서

지난 10년간 산림벌채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양보다 3배나 많은 탄소를 저감해왔

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수력발전에너지를 수

출하는 탄소 제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작과

숯, 산림의 무분별한 벌채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토지를 개척하

여 장작수요가 많은 동부지역 원시림의 파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6. 향토수종의 활용 확대

(2016. 8. 17일자 / 파라과이)

Marco지역 사람들이 조림 계획의 일환으로 등나무, 라파초, 삼나무, 유칼립투스

등과 같은 고유수종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위원회는 해당 묘목에 대한

정보를 INFONA(파라과이 산림청) 내 기술자로부터 지원받는다. 목장 주인

Theophilus Ortigoza는 “묘목을 생산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묘목

생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식재 후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INFONA 내 위치한 육묘장은 마떼 묘목을 가지고 있다. Anibal

Aquino 협회 기술자는 “농민들이 다른 종을 생산하는 것을 중지시켜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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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라과이 향토수종 재조림

(2016. 8. 22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의 조림정책계획에 의해 Maracana주 Yasy cany시 지역 주민들은

lapacho, cedro, yvyra pytã, peterevy, eucalipto y trébol 등을 조림하고 있다고

ABC신문사에서 보도했다. 파라과이 산림청 INFONA는 묘목을 생산해 자체 기술

자를 파견 주민들의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ABC 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민

만으로 많은 조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INFONA 내 양묘장에는 마떼 묘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관련 협정에 따라 Cerrito 지역에 약 6,000개의 해당 묘목을 제공한다고 한다.

 8. 파라과이 조림면적 13만 헥타르 초과

(2016. 9. 2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목재연맹(FEPAMA)에 따르면 지금 파라과이 내 조림면적은 곧 130,000

헥타르를 초과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일반 기업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

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장 Juan Carlos Altieri는 몇 년 안에 새로운 조림지 70,000

헥타르가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5년 전까지 파라과이의 조림

면적이 총 60,000헥타르가 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해 조림면적은 두 배가 될

것이다. 대통령 Horacio Cartes는 조림 활성화를 위해 인증방식을 확립하고 관련

법안 “산림 지역 또는 산림의 실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인까지

보장하는 법정도구이며, 산림 보전, 기존 산림, 토지 소유자와 계약 파트너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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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새로운 조림지 관리를 위한 투자자금을 형성하고, 목재뿐만 아니라 열

매까지도 법적 거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법은 외국 기업인도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9. 지난 8년 동안 조림을 통한 84,000ha의 숲을 복원한 니카라과

(2016. 10. 1일자 / 니카라과)

환경부(Marena)에 의하면, 니카라과는 지난 8년 동안 84,000ha에 달하는 숲을 복

원했다고 말했다. Marena 대표 Juana Argenal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토

착종 및 과일나무 등을 조림해 강둑을 살리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며 Marena는 매년 1,500만 그루의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 약

4,500,000ha의 산림을 조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카라과는 매년 70,000ha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된 Cortinas Rompe-vientos라는 프로젝트를 통

해 북쪽을 중심으로 조림을 시작해 왔으며, 최종 약 32,000ha를 조림할 예정이다.

현재 니카라과에서는 불법 벌채 및 화재 등으로 인해 1950년에 80,000,000ha이었

던 숲이 2007년에는 32,000,000ha로 줄었다고 한다.

 10. 20년 동안 Cordoba 지역의 소나무 70% 감소

(2016. 10. 3일자 / 파라과이)

지난 20년 동안 Cordoba 지역의 소나무숲 면적이 40,000ha에서 12,000ha로 감소

했다. 그 이유는 화재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으로 90년대 조림했던 나

무들이 4분의1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숲의 복원을 위한 Cordoba 지역 재조

림 프로젝트는 여러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며, 소나무를 재

조림 하는 동시에 불법벌채를 강력하게 막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11. 지속적인 조림활동에 대한 비평

(2016. 11. 13일자 / 파라과이)

A Todo Pumon Paraguay Respira라는 산림 NGO 단체는 올해 4회에 걸쳐 약 50

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이는 하루에 약 1.350그루에 해당하며 파라과이 고유

종 및 Mate를 심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Caazapa지역이며, 그 지역에 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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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불법 벌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프로젝트 담당자인

Victor Ibarrola는 밝혔다.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며, 올해는 57번의 행사 개최

했고 Caaguazu, San Pedro, Canindeyu 및 Alto Parana지역에서 약 1,700의 어린

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약 1,000명 정도의 관련 전문가와 성인들이 함께했다고 한다.

3) 산림 파괴 관련

 1. Santafe 지역, 매년 약 2만ha의 숲이 파괴

(2016. 1. 13일자 / 아르헨티나)

UNR(로사리오대학)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자국의 숲 손실이 19,574ha로

이는 17,800ha의 로사리오 도시보다 큰 면적이다. 주요 원인은 홍수로 인한 침수,

불법 벌채 등으로 조사되었다. UNR은 개인의 콩 생산과 산림 벌채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 197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790,529ha에서 404,672ha로

총 385,857ha의 숲이 손실되었다고 한다.

 2. 화재로 손실된 숲의 복원에 필요하는 시간은 약 30년으로 조사

(2016. 2. 15일자 / 콜롬비아)

최근 화재 및 자연 손상으로 입은 피해가 콜롬비아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DNP(국가계획부)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작년에만 화재를 수습하는데 US$

476만 달러의 비용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숲의 복원에는 약 30여년이 걸리

며, US$ 2.9억 달러 가치의 생태계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DNP의 이사 Simón Gaviria는, “숲이 파괴되면 수분함양, 토양침식방지 및 유기

물 퇴적, 바이오매스 자원 등의 생태계 자체기능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우선

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남미 및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 불법벌채를 없애기 위한 방법 모색중

(2016. 5. 30일자 / 칠레)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국제연합식량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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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구)는 산림의 불법벌채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자 산림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야 한다 말했다. 칠레,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불법벌채

를 막고자 산림관리 강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FAO에 따르면, 불법벌채

및 불법거래로 약 US$ 100∼15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FAO 산림장관은

“불법 벌채는 국가수익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

을 미친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불법벌채는 매년 약 2백만ha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벌채는 법을 지키며 일하는 업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4. 아마존 숲의 17% 파괴

(2016. 6. 19일자 / 콜롬비아)

WWF(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대규모의 가축사육, 광산업, 도로건설, 수력발전소

등이 아마존의 숲을 파괴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은 세계적

으로 25%의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이 이용가능한 물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한 세계 산림의 31%를 차지하는데 이 중 17%가 파괴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규

모의 가축사육이나 농업생산 등이 불법벌채의 원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세계

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프로젝트 또한 아마존 파괴의 큰 요소이다.

이에 콜롬비아에서는 3년 전부터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고, 그곳에 사는 원주

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존 보존’사업인 아마존 재조림 프로젝

트를 시작했다. 이러한 생태계 복원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원시림과 토착 공동체

의 손에서 시작되도록 6개월에 걸쳐 각 원주민 사회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며

진행되었다.

 5. 최근 남미내에서의 산림벌채 추세

(2016. 7. 9일자 / 브라질)

“목초지는 산림벌채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미의 특정현상이다. 아시

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작물농업이 남미보다 더 중요한다.”라고 국제산림연구센터

(CIFOR)의 Veronique De sy는 말했다. 1990년부터 2005년 동안 남미에서 산림벌

채지 중 71.2%가 목초지로 변했다. 브라질 대륙의 거의 3분의2가량에서 산림벌채

가 발생했고 그 중 목초지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약 81.8%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상

업적 농업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Veronique De Sy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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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남미국가가 REDD+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는 국가

기준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 아마존 북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채굴에 의한 산림벌채

(2016. 7. 29일자 / 페루)

위 위성사진은 아마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벌채에 대해 보여준다. 아마존

모니터링 프로젝트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산림벌채는 Condorcanqui지방

북쪽지역의 Santiago강을 따라 불법금광채굴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불법

채굴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금

광채굴은 그 지역 마을 주민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 Bolivar에서 불법으로 적재된 2억2천만 페소 어치의 목재 압수

(2016. 9. 25일자 /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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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재는 환경·주택·국토개발부에 의해 Magangué 지역의 약 300m3에 해당되는

나무로 확인되었다. 해당 부서의 장관인 Luis Gilberto Murillo Urrutia는 “나는

이 지역에서 압수된 목재를 보고 감정이 격양되었다. 불법 벌채에 마피아가 관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벌채로 약 10ha의 숲이 손상되었고, 벌채로 드

는 비용이 약 80,000,000페소이며 이는 시장에서 220,000,000페소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예상한다. 이런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고, 천연자원을 지켜야한다. 환

경부 및 임업기관 및 관련 정부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8. 산림벌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2016. 8. 31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Canindeyú주 자연보호구역인 Morombi 지역의 불법벌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의해 두 개의 CCTV가 설치되었다. 이는 10번 국도인 las Residenta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산림벌채는 인근 농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DEBOA(임업 및 환경담당부)의 대표 Walter Fernández는 “CCTV는 나무의

불법벌채를 막기 위해 배치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경찰 책임자는 “우리는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CCTV 설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했다. Morombi 자연보호구역은 천연림 35,000ha로 불법 벌채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농민들에 의해 지역민과 관련 당국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9.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는“산림벌채 제로, 저탄소 배출 교통 
사용”을 추진하기로 약속

(2016. 11. 16일자 / 아르헨티나)

환경부 장관, Sergio Bergman는 “산림벌채 제로, 토양 복구, 심층적인 에너지 정책

다변화, 저탄소 배출 교통 사용”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러

한 조치는 지난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담(cop22)에서 파리 협정에 서

명한 국가들의 공식 참여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의 목표는 2030년까지 4억83백만톤의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재검토

하고 산림, 교통, 농업정책에 집중하여 경제체계 전반에서 이를 수행할 것이고 최

종 18% 탄소배출 감축을 공식화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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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천연림 보호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자 (Gs 11,874,000,000)

(2016. 10. 5일자 / 파라과이)

공공산업부(MOPC)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법령 3001/06의 “환경 서비스의 평

가 및 보상”에 따라 환경 인증 서비스의 취득 관련 Gs 11,874,005,978의 예산을

소요했다. 환경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생태계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인간의 활동,

관리, 보존”을 말한다. 반면, 규제법령 IMAGRO는 환경 서비스의 영역을 개념화

한 것으로 “보존, 보호, 복구, 구조조정과 사회적 평등과 같은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 서비스는 온실 가스 배

출완화에 기여하는 수자원, 습지, 유역 보호, 숲, 조림 및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청(SEAM)은 법령 3001/06 “환경 서비스의 평가 및 보상”을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1. 규제와 통제없이 파과되는 천연림

(2016. 11. 12일자 / 니카라과)

니카라과의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중요한 자원인 산림분야에서만 올

해 1분기 기준 불법 벌채를 통한 목재 수출액이 NIO 1,390,767에 달한다고 한다.

Fundenic SOS 대표 Jaime Incer Barquero은 정부에게 이를 경고했으나 아직까

지 별다른 대책을 들을 수 없었다. Jaime에 따르면 니카라과에서의 불법 벌채를

강력하게 제지해야 하고, 관련 업체에서의 불법 벌채된 목재로 제품을 제작하는

것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업체들은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를 갖는 목

재를 얻기 위해서는 식재 후 10∼1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니카라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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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침엽수림이 많은 나라였으나, 60∼70년대에 불법 벌채, Gorgojo라는 해충

피해 및 잦은 산불로 인해 많은 면적의 산림이 손실되었고 현재에도 불법 벌채로

인한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으며, 불법 벌채로 생산된 목재들은 온두라스로 수출

되고 있다.

 12. 위협받고 있는 천연림

(2016. 12. 1일자 / 아르헨티나)

2009년 천연림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인산림 소유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

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

체로의 예산배정이 지연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산림벌채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체

산림벌채 면적 중 약 60,188ha에 달하는 90%이상이 Salta, Santiago del etero,

chaco 지역 같은 북부지방에 집중됐다.

 13. 심각한 브라질 아마존의 불법벌채

(2016. 12. 2일자 / 브라질)

브라질 아마존에서 불법산림벌채는 지난 10년간의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8년 만에 최고수준인 29%가 증가했다. 2015.11.29.일에 국립우

주연구소(INPE)에서 공개된 위성분석자료에서 푸에리토리코의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인 7,989㎢가 2015년 8월에서 2016년 7월 사이에 사라졌다고 Naturenews.com에서

보도했다. 이것은 전년대비 29%가 증가했고, 4,571㎢가 사라졌던 2012년 대비

75%가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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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미 산림정책 관련

 1. 정부기관, Snata rosa에 재생산 에너지프로젝트 실시

(2016. 5. 6일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산림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변환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

하고자 국가 및 지방에 입찰을 요청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원부와 지방농업생산

부는 임업산업 분야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오는 수요일(5.11)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

지 소비와 관련된 법령 531호(2016년)에 의한 것이다. 산업부 장관은 “이 법은 바

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 유형별 신쟁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허용하고, 각 지방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림바

이오매스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이 에너지 생산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입찰을 진행할 것이며, 현 시점에

서 우리는 Santa rosa지역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과테말라정부, 정글에서 행해지는 불법 벌목 해결책으로 커뮤니티임업 제시

(2016. 6. 23일자 / 과테말라)

불법 벌목은 현재 중·남미 숲을 위협하는 최악의 환경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

한 불법 벌목은 인심매매, 아동노동, 부패, 마약밀매 등의 환경적·사회적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 세계의 산림은 기후변화를 막고, 원주민 및 숲의 생태계가 보존되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이에 과테말라정부는 현 불법벌목에 의해 위협받

는 모든 분야에서 숲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마야 생물권 보전

지역은 과테말라 북쪽의 위친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숲이 우거진 곳이

다. FORESCOM(약 2천 가구로 이루어진 임업공동체)은 이곳의 FSC 인증을 받

은 322,000ha의 숲을 보존하고 경영하면서 매년 7,500㎥의 나무를 벌채하여 상업

적 제품을 만들어 스페인과 같은 타국으로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커뮤니티임

업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임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숲의 보존, 개발을

함께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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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칼립투스 목재 MEC(Ministerio de Educacion y Cultura,문화교육부)로부터 승인

(2016. 7. 2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내 Encarnacion-Itapua 지역 MOPC 담당자인 Carlos silvero가 말하길,

유칼립투스 목재가 학교건축자재로 쓰이는데 MEC(Ministerio de Educación y

Cultura,문화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령 4780(2012)에 의해 이제까지

학교 건축 재료로 토착종인 Lapacho, Ybyrapyta 목재를 사용해왔는데 금번 결정

은 천연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판단이라고 한다. INFONA(파라과이 산림청)

Itapua 임업연구소 연구원 Siles Rivas에 따르면 유칼립투스 목재는 Gs

1,000/inch 인 반면 Lapacho, Ybyrapyta 목재는 Gs 3,000/inch으로 가격 경쟁력이

좋다. 그러나 유칼립투스는 목재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목재가 썩어 학교건축자

재로 쓰일 경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Lapacho, Ybyrapyta 종을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Siles Rivas는 “우리

는 아이들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유칼립투스는 균열이 생길시 앞

서 줄무늬를 표시하여 사전에 이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4. Veracruz 지역, 인부 부족으로 산림 관리에 어려움 호소

(2016. 7. 23일자 / 멕시코)

Veracruz 지역은 산림의 관리 인력 부족으로 화재 및 불법 벌채를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원 Jesús Vázquez González는 멕시코 환경부 (sedema)에

Vercruz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요청했다. 현재

이 지역의 숲은 거의 버려진 상태로 Profepa기관에서 최소의 직원들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산림 관리 인력들을 전부

해고한 후 시작되었다. 이에 Veracruz 지역에서 화재 및 불법벌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를 못 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 대부분의

관리원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어 산림 관리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다.

  5. 페루, 산림 및 야생동물 보호시스템의 새로운 법령 제정

(2016. 7. 25일자 / 페루)

대법원 법령 16.14조에 따라 산림내 법률 행위 및 야생동물의 매커니즘을 구축을

위한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숲과 야생동물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효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의 정부 및 각 기관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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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야생동물 관련 위원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다. 산

림관리와 야생동물 보호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산림 및 야생동물 해당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6. 코스타리카, 농업과 산림의 공존

(2016. 7. 25일자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San Jose 지역에 있는 Tapanti 국립공원은 5만ha의 숲을 보유하고

있다. 남미 다른 나라에서는 벌채를 통해 숲을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달리

코스타리카는 오랫동안 혼농임업을 통해 숲을 유지하였다. FAO보도에 따르면

2000∼2010년 간 남미 내 벌채의 70%는 농경지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코스타리

카 임업자금(Fonafifo) 총장 Jorge Mario Rodrigue가 말하길 “코스타리카도 70∼

80년대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축 및 농업을 위해 벌채를 해왔다. 그러나 농경

지면적을 확장 시키는 것보다, 숲과 공존하며 생산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80년대 벌채 후에는 국토의 약 21∼25% 밖에 숲이 없었지만 현재 약 53%, 약

51,100㎢의 면적이 숲으로 약 5백만 인구가 숲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7. 파라과이, 향후 25년간의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

(2016. 10. 11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대통령 Horacio Cartes는 파라과이 공화국의 에너지 정책을 승인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향후 25년에 걸친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5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를

보장한다. 2. 파라과이의 주요 천연 자원을 사용하되 이후 탄화수소를 생산한다.

3. 남미의 중앙인 파라과이 위치로 인한 이점을 이용하여 지역 통합 허브로써 진

출한다. 4. 가까운 미래에는 에너지의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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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 국가 단위에서의 에너지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5.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

를 줄이고 자급율을 높이며, 높은 부가가치의 탄화수소 생성을 촉진한다. 또한 수

력 및 기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 천연림 보호를 위한 예산이 500,000,000 페소로 증가

(2016. 10. 27일자 / 아르헨티나)

2017년에는 정부가 산림 보호를 위해 16년 270,000,000페소 예산대비 약 두배인

500,000,000페소로 예산을 늘렸다. 이는 천연림 보호를 강화해 산림면적감소 방지

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으로 기존 숲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지

속적인 추가조림을 할 계획이다.

  9. 볼리비아, 산림분야 위기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계 법령 승인

(2016. 9. 28일자 / 볼리비아)

볼리비아 대통령 Evo Morales는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목재산업 관련 법을

승인했다. 이로써 약 USD 7,300,000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은

“환경보전, 식량생산, 불법벌채 등으로 목재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으면 하

는 바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해외 수입산 목재들이 국내산 목

재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 국내 목재산업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은 목재산업의 위기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환경보호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에콰도르의 산림벌채는 지난 20년 동안 49%가 감소

(2016. 12. 8일자 / 에콰도르)

에콰도르 환경부 장관 Walter Garcia는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생물다

양성총회(COP13)에서 에콰도르는 토지 전체 면적 중 51%가 산림의 구성된 국가

임을 강조하며 8백2십만ha에 달하는 산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3번째 국가토지

계획을 선언한 것을 회상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산림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회복을 위한 특별한 산림생태시스템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연간 순벌채율이 49%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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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코르도바지역에서 농업생산이익의 1% 이상을 조림에 할애하는 법률 제정 예정

(2016. 12. 28일자 / 아르헨티나)

최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농업생산물 수익의 1% 이상을 조림에 할애해야

한다는 ‘Agroforestal 법률’을 코르도바 농목축부 Segio Busso가 소개했다. 이것은

소유농지의 전체 면적 중 1∼5%까지를 의무적으로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

률은 조림의무 불이행시 매년 농지재산세의 최고 2배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통과까지 농민과의 논쟁이 남아 있다.

5) 기 타 

 1. 파라과이 천연림의 생산성 측정

(2016. 3. 20일자 / 파라과이)

파라과이 산림청(INFONA)은 목재인협회(FEPAMA) 및 아순시온국립대학 농업과

학대학(FCA/UNA)과 파라과이 산림 산업 및 에너지 산업을 연구하고자 천연림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계약(연구기간 2년)을 체결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기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종의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여 나무의

생산성과 이에 요구되는 기술 개발 등 각각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미래의 시나

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파라과이 동부 지역에서 자연

상태의 종을 관찰할 것이며 300여명의 임업전공 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될 것이다.

이들은 생산 시스템, 목재가공, 마케팅 및 시장 확대 등을 연구하여 생산예상비용

과 잠재적 이용 계획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CONACYT)에서 Gs 806백만을 지원한다.

 2. Chaco 지역에서 유전자개량 유칼립투스 개발

(2016. 7. 18일자 / 아르헨티나)

Chaco 지역 제13 정원학교 생명공학센터에서 유전자를 개량한 유칼립투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클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개발되었다. 이

기술을 개발할 때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 수종의 이름은 micropropafarlos인데 가뭄 및 병해충 피해에 강하고 높은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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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갖췄다고 한다. 이 기술은 다른 수종 algarrobo, quebracho, espina corona o

guayaibi 등에서도 사용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면화, 콩, 옥수수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여 생산력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할 것이다.

 3. 신뢰 할 수 있는 Pulpa 종이 및 목재들

(2016. 8. 14일자 / 기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산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괄적인 산림 법률

과 실행구조 등 체계화된 산림경영에 대한 공공정책과 절차들이 존재하고 이것은

곧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법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민간 및 공공계약 시 불법벌채를 통해 생산된 원목을 이용하지 않은

목재상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제3자에 의해 산림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제

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캐나다가 산림 인증 등에 대한 산림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서 국제적인 존경을 받게 한다. 특히, 캐나다의 임산물 협회

회원들은 목재제품의 출처를 추적·공개할 것을 약속하고 협회는 관련 지침 배포

와 행동강령 등에 서명 의무화 등을 시행해 불법 벌채 및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4. 조림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9. 19일자 / 파라과이)

2015년까지 입업 분야 수출 판매기록은 약 USD 1,500백만으로 지난 30년간

1000%증가했다. 농업 및 수산 장관 Pedro Soust는 입업분야에 20,000명의

인력이 추가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5. 목재 건축 촉진을 위한 칠레내 목재사용표준 변경

(2016. 9. 28일자 / 칠레)

카톨릭 공학대학 엔지니어인 Hernan Santa Maria는 CIM의 목재 혁신을 위한

UC센터를 설립하고(CIM UC-Corma) 대학 및 회원사와 협력하여 건물의 내진설

계에 대한 칠레 표준(NCh443)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현재 칠레는 건축용으로 쓰이는 목재들을 최대한 변형이 되지 않고, 합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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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목들도 단단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6. 유칼립투스 전문 서적 발간

(2016. 10. 11일자 / 브라질)

Thiago Bevilaque Flores, Clayton Alcarde Alvares, Vinicius Castro Souza, Jose

Luis Stpr가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조림된 유칼립투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서

적을 발간했다. 이 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유칼립투스 약 47개의 클론별 특징을

연구해 기록한 것으로 클로변 차이점, 기후적 특성, 수종별 식별방법, 분류학적

특징, 잎, 꽃, 씨앗, 묘목, 줄기와 껍질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500개 이상

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7. 목재의 가치와 잠재력

(2016. 11. 9일자 / 아르헨티나)

지난 2015년 생산부에서 추진했던 산림자원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500,000ha의 면적에 숲이 존재하고 그 중 354,000ha는 소나무과의 나무가,

138,200ha는 유칼립투스과, 7,000ha는 그레빌레아 또는 아카시아과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연간 12,000ha의 목재 수확과 4백만ton의 목재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하

였다. 이 지역에서는 산림경영을 통해 남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합판이나 보드를

생산하는 산업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약 30,000ha의 숲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관련 공장에 부산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한 지방법 25.080의 발효에 따라, USD 360,000.000달러

가 투입된 한 지방에서는 1,500명 이상의 수익임가가 발생했고 매년 60,000ha가

조림되었다.

 8. 칠레가 라틴아메키라내 산림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2016. 11. 17일자 / 칠레)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칠레는 인공림, 천

연림, 보호림 및 기타 지역을 포함한 산림면적이 약 2,277,504ha에 달하고 이는

전 국토면적의 70%에 해당한다고 한다. 칠레는 남미에서 목재 생산을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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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산림 보호를 적극 시행하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듣고 있

다. 현재 칠레는 산림 보호분야에서 남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 내 모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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